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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예술에 대한 향유의 방식과 시청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 작품들을 시각
화하여 볼 수 있는 소설의 영화화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관심 받는 장르로서 자리 잡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설
의 영화화에 대해 고찰하여 향후 소설작품을 기반으로 한 영화작품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품이 있는 반면, 작가의 의도나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채 영화화되게 
된 작품들은 흥행에 있어 실패를 겪는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우성 감독의 <채식주의자(2009)>를 조
명하였다. 영화 작품은 소설의 중요한 내용인 ‘영혜의 폭력성’ 그리고 영혜에게 있어 ‘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영화 속 영혜는 맹목적인 예술적 욕망을 추구하는 
폭력의 희생자로서만 그려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선정적인 요소만 부각되었다. 이에, 향후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서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살려 영화가 작품 향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소설의 영화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중심어 :∣채식주의자∣소설의 영화화∣폭력성∣
Abstract

As the times change, the way of enjoying art and the needs of viewers are diversifying, and the 
filmization of novels that visualize existing works has become a popular genre across the ag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movie works based on 
novel works by considering the filmization of novels. However, while there are successful works, works 
that have been filmized without properly understanding the artist's intention or narrative fail in the box 
office. In this study, focusing on Lim Woo-sung's <Vegetarian (2009)>. The film did not give a clear 
answer to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novel, “The Violence of Young Hye,” and what the meaning 
of “Flower” means to Young Hye. Because of this, Yeong-hye in the film was portrayed only as a victim 
of violence pursuing a blind artistic desire, but rather a sensational element. Therefore, it suggested 
that the filmization of novels is needed in the future to make films work as a medium that can add 
depth of enjoyment by utilizing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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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화가 하나의 근대의 예술로 부상하는 과정 속에서 
소설 작품은 영화의 제재가 되는 참조 대상으로 꾸준히 
자리 잡았다. <해리포터 시리즈>, <반지의 제왕>과 같
은 판타지 장르는 물론이며 <양들의 침묵>과 같은 호러 
장르와 <레미제라블>, <폭풍의 언덕>과 같이 명소설들
도 영화화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오발탄>, <성춘향>
등 과거부터 소설들의 영화화가 진행된 바 있다.

바야흐로 다매체 시대가 열리게 되며 미디어를 중심
으로 정보의 전달 매개체가 변화하며 서사와 관련된 장
르의 주도권이 영상 매체로 변화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최근에 영화사 혹은 미디어기업들이 소설에 
대한 원작 판권을 사들이고 있으며 제작사와 투자자 등
을 대상으로 하여 출판사나 저작권자들이 직접 피칭
(pitching)을 하는 북 투 필름(Book to Film)과 같은 
필름마켓 속에 중국 주요 콘텐츠기업들이 엔터테인먼
트의 지식재산권(E-IP)을 사들이기 위해서 대거 참여하
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또한 소설의 영화화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대중영화 속에서 
서사구조의 완결성에 대한 니즈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
는 요구이며, 새로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가 
역시 필연적이라는 점에 비견해 보건대 이런 요청에 대
해 부응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소설의 효용성은 영화기획에 있어 그 흐름이 지속적인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2].

특히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매체변용의 큰 장점은 이
미 출간되어서 독자들의 일반적 평가를 받은 작품을 대
상으로 하기에 영화기획단계에 있어 분석요소와 평가
요소들을 적용하고 사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
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 경제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흥행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적용가능
한 필요한 조건일 뿐 이는 곧 성공을 담보해 주지는 못
한다. 각색과정 속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매체변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
재하고, 이는 곧 소설의 영화화 속에서 흥행을 결정지
을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의 세계가 영화 각색의 과정 속에서 지나

치게 크게 변형이 가해지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
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앞선 장점
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오손 웰즈의 <맥베스(1948)>는 현 시점에서
는 당대의 촬영 기술과 기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당시에는 혹평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로만 폴란스키의 <맥베스(1971)>와 아키라 구로사와의 
<거미의 성(1957)>은 각기 동일 소설인 <맥베스>를 다
루고 있으나 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소설
의 영화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의 핵심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적 특성을 통해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제
시하는지에 따라 관객의 호응과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소설을 영화화하려는 제작자는 근간이 되는 작품
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 최초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2007)>도 지난 2010
년 임우성 작가에 의해 <채식주의자(2009)>로 각색된 
바 있다. 국내 인터넷 서점 중 가장 규모가 큰 yes24의 
스테디 셀러의 목록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 <채
식주의자(2007)>은 유일하게 2010년 이전에 출간된 
소설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과 아시아, 유럽, 북아
프리카의 이집트까지 27개 나라에 판권 수출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계약을 희망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1)이다. 

이처럼 21세기를 대표하는 한국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를 영화함에 있어, 영화 <채식주의자
(2009)>는 아쉽게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20년 5월 기준 영화 <채식주의자(2009)>는 
누적 관객 수 3천 4백 명에 그쳤으며 영화의 순제작비
는 3억 5천 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앞선 공식 통계에 의
하면 누적매출액은 2천 5백만 원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채식주의자>의 원작 소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 <채식주의자(2009)>가 소
설의 영화화에 있어 놓친 부분에 대한 단상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시야를 배제하고 소설 작품
의 분석과 영화 속에 드러나는 메시지가 어떠한 방식으

1) YTN, '한강 ‘채식주의자’인기 계속...해외서도 판매 급증‘, 
2016.05.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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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되어 왜곡되었는지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
해, 향후 명작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모
습을 갖추는 한국의 영화 제작배경을 만드는 것이 연구
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이다.

Ⅱ. 작품의 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향으

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분류하자면, 상
호텍스트성(Intertexturality) 관점의 분류와 미학의 
준거적 관점,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의 관점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은 텍스트의 개방성을 통해 양 
매체간 교류한다는 가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방법으
로서 가장 원론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수행된 연구들이
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소설에서 영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서사의 흔적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영상 서사의 표
현들을 소설 속에서 발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소설
로부터 영상 서사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주
로 1930년대의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영상 서사의 표현을 소설에서 발견하는 
영화는 대개 1990년대 소설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상호텍스트성은 각색
(adaptation)으로 고정되고, 유형화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어 미학의 준거적 관점의 연구 흐름은 소설로부터 
영상서사로 매체적 변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학적인 
준거를 두고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충돌하는 문제로 인
해 발생하게 된다[4].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사변화에 초
점을 맞춰, 원작의 서사성에 충실한 재현을 다루었는지 
판가름한다. 

마지막으로 상호매체성의 연구 관점은 소설과 영화 
두 분야를 독립적인 관계로 간주해 문자매체와 영상매
체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서로 인정하는 연구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설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고 영상서
사가 독립적인 예술의 장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5]. 
이 경우 미쟝셴과 사운드, 편집과 시점 등이 중요한 분

석의 준거가 된다.
위와 같이 상호텍스트성, 미학의 준거적 관점, 상호매

체성의 세 연구 흐름은 무엇이 옳거나 그른 방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 100명에게 같은 소설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
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상호텍스트성과 미학의 준거적 관점이라는 연구
의 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의 특성 상, 각
색으로 고정되고 유형화되는 영화 속에서 원작의 서사
를 얼마나 충실하게 다루었는지 미학적인 준거로 평가
하기로 한다. 상호매체성에 근거한다면, 소설의 영화화
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연구의 초점이 
흐려진다. 즉, 본 연구에서의 작품 분석의 틀은 선행연
구의 갈래 중 ‘상호텍스트성’과 ‘미학의 준거’로서 적용
하여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2000년대의 
한국 소설의 흐름 속 채식주의자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폭력,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서사적 특징을 살펴본다.

2. 2000년대의 한국 소설
한강의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의 한국 

소설에서의 폭력과 육체에 대한 표현의 흐름을 먼저 고
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실의 시대적 흐름과 영화의 
시대적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 패러다임이 다
르듯, 소설의 패러다임 또한 다르며 일정한 권역 속에
서 움직인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한국 소설 속에서 육체와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대개 도시적 삶과 폭력의 양상에 대한 조명의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문학 영역 
속에서의 폭력은 사회의 구조적 병리에 대한 거부와 일
상적인 현실 질서의 억압적 성격을 드러낸 것에서 변화
한 것이다. 육체는 폭력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
의 형상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비판을 하기 위한 도구
로서 작용했었다[6]. 

하지만 이는 최근에 육체의 도구성이 사회의 비판을 
넘어서 사회와 개인의 철저한 파괴, 소멸을 위해 사용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염승숙의 소설인 <그리고 남
겨진 것들>에서는 자신이 사는 공간과 관계 속에서 점
진적으로 소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그리면
서 작중 주인공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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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를 거치며 무력감을 느
끼는 서사로 나아가게 된다. 작품의 결말은 주인공이 
벽돌로 환생하며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며 살고 있다
[7]’며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더불어 황정은 작가의 소설인 <야만적인 앨리스씨>
에서는 작중 드러나는 폭력에 있어 환상에 기대지 않고
서는 견딜 수 없음에 현실에 서서 환상을 바라보고 있
는 모습의 육체를 그려낸다. 폭력을 해소하려는 시도 
자체가 다시 폭력의 재생산을 이끌어내기에 어떻게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 자체가 인간의 
본연한 모습이라 설명하고 있다[8].

이 외에도 다양한 2000년대의 한국소설들은 신자유
주의 시대 속에서 신체적 연속성2)이 점차 파괴되고 있
기에 육체와 폭력 의미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
도 일관성 있게 해방할 수 없는 대상임과 동시에 이를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서사로 나타나고 있다[9]. 마치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과 같이 소설 속 인물들
도 실재 같은 가상현실 속에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
의 방법을 찾지만 이 또한 다시 폭력으로 다가오는 고
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소설 <채식주의자>
3.1 소설 <채식주의자>의 폭력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10].
영혜는 꿈을 꾼다. 그 꿈은 전 날의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게 된다. 영혜는 꿈을 꾸기 전 날,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으나 남편이 ‘제기랄, 그렇게 꾸물대고 
있을 거야?’라 영혜를 재촉했고 급기야 요리 속에서 칼 
조각이 나와 남편으로부터 나무람을 받게 된다. 영혜는 
누군가가 도마에 칼질을 하는 행위를 무서워하는 것으
로 보이는 점에서 영혜에게 무언가를 써는 행위는 지독
한 죽음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영혜의 과거 속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구체화된
다. 자신이 아홉 살 때 다리를 물은 개를 아버지가 오토
바이에 매달아 죽을 때 까지 달린 사건이 영혜에게 트
라우마로 남게 된 것이다. 더불어 영혜는 어릴 적부터 

2) 각종 폭력 등에 의한 신체위협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며, 평안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종종 맞았으며, 이에 대해 영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폭력에 의해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이는 영혜는 자신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에 아
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작중 영혜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부장적 폭력’으로 
통칭할 수 있다. 영혜에 대한 아버지의 지난 폭력과 채
식을 함에 따른 남편의 폭력,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
용하려는 형부의 폭력은 모두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
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영혜는 자신의 시
뮬라시옹적 세계를 벗어나고자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
거나, 채식을 하거나, 나무-되기에 이르게 된다. 육식으
로 대변되는 가부장적인 폭력[11]을 극복하기 위해 자
연과 채식으로 대변되는 가슴, 채식, 나무로 이를 극복
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영혜의 처절한 몸부림은 의
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 앞서 폭력에 대해 결국 무력
감을 느끼고, 죽음을 통해 해방되게 된다. 작중 마지막 
어구에 나오듯 ‘무엇인가를 항의하듯 어둡고 끈질기게’ 
항의의 눈빛을 보낸다는 말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제
시한다.

3.2 영혜의 폭력성
하지만 가부장적인 폭력을 저항하는 영혜조차 폭력

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설을 거듭 재독하지 않
으면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다. ‘뒤뚱거리며 내 앞을 걸
어가는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오래 지켜보았던 
이웃집 고양이를 목조르고 싶을 때...’의 대목이나 병원
에 입원한 영혜의 움켜쥔 오른손에서 죽은 새 한 마리
가 떨어지는 장면은 영혜에게도 폭력성이 내재되었다
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폭력으로부터 자신만의 저
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 또한 폭력성이 내재된 
인간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에 기인해 본다면 영혜의 가슴, 채식, 나무-되기
는 다른 시각으로 전환되게 된다. 영혜는 단순하게 타
자, 즉 가부장적인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신
만의 방법을 수행했던 것이 아닌, 자신의 내재적 폭력
성까지 없애는 ‘주체의 파괴’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는 앞선 염승숙 소설의 주인공이 벽돌로 
환생되는 과정을 그려낸 것과 양상이 일치한다. 자신조



<채식주의자(2009)>를 통해 바라본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단상 649

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해야 비로소 폭력
이 멈춘다는 것을 인지한 주체의 행동인 것이다.

더불어, 작중 후반부의 영혜의 물구나무서기도 이러
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영혜는 단순히 나무-되
기를 위해 물구나무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작중 단서
인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
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의 대목에서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나무-되기에 대한 영혜
의 단상이 아닌, 기존 폭력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 폭력과 자신에게 내재된 
폭력이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엇인가
로 보는 것이 통념이나 그러한 통념 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는 영혜의 해석이라 볼 수 있다.

3.3 육체의 식물화를 통한 반폭력
영혜는 폭력을 두려워해서 나무-되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무자비한 폭력에 있어 자신도 그 주체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반폭력의 휴머니즘적 가
치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
랑을 통한 직접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식물이 
됨으로써 ‘언니...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형제 같아.’의 
대목을 통해 조화와 소통이라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폭력으로부터의 ‘탈주’의 개념이 아닌 영혜
만의 신념 추구 행동이며 폭력을 향한 적극적인 자신의 
헌신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존재들에게 무
해한 것으로서 육체를 변화하게 된 사실 또한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신의 몸의 자연스러움을 비추기 위한 
‘가슴 드러내기’를 통해 무해성을 표현하는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영혜의 손아귀 속에는 동박새가 죽어 있
었으며, 이를 더욱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나무-되
기에 이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나아가,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태양을 받으며 광합성을 하기에 이른다.

4. 영화 <채식주의자(2009)>
영화 <채식주의자(2009)>는 그 예고편에서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림 1. 영화 <채식주의자(2009)>의 인물 소개

영화 속에서의 영혜는 ‘꽃이 되고 싶었던 그녀’로서 
함축적으로 표현되며, 민호는 ‘예술을 향한 열망에 사로
잡힌’ 인물로 그려진다. 이 둘 외의 인물은 영혜의 언니
인 지혜에 대한 설명만 제시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영화는 영혜가 ‘왜 꽃이 되고 싶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
순히 꽃을 향한 열망으로 인한 욕구를 민호가 예술과 
성적 욕망으로 인해 이용하고 있으며, 언니인 지혜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지만 동생과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한 여성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소설 속 인혜(영혜의 언니)는 영혜와 마찬가지로 가
부장적인 폭력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영혜와 마찬가
지로 아버지에게 폭력에 시달렸으며, 결혼한 뒤에는 남
편의 업무생활로 인해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났으며 집
안일을 하며 남편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여인
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유일하게 영혜에게 ‘채식’에 대
해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로서 그녀 또한 반폭력의 
주체로서 바라볼 수 있지만, 영화 속 그녀는 단순한 희
생자의 면모만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2. 영화 <채식주의자(2009)>의 예고편

더불어 ‘어느 순간 어긋나버린 그들의 삶’이라 표현하
며 이 갈등의 원인 자체를 탐구하는 주제가 아닌, 표면
적인 채식과 그로 인한 갈등, 그녀에 대한 성적 욕망에 
허덕이는 남성의 불편한 욕구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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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혜가 물구나무를 서는 장면은 작중 ‘나무들은 모두 
두 팔로 땅을 짚고 있다’의 장면을 반대로 해석하여 작
중 영혜는 두 팔로 땅을 짚는 모습을 강조하기보다 두 
다리를 벌려 갈라진 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엉뚱한 장면
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의 포스터 속에서도 ‘A Human Being, 
Actually was A Flower'라는 문구를 제시해 인간은 
본디 꽃과 같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왜 꽃인지‘, 
’왜 작중 주인공이 꽃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영화는 영혜를 대변하여 작중 전달하는 메
시지의 궁극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했다. 영혜 또한 폭
력성이 내재된 폭력의 주체임을 깨닫고 이를 보다 적극
적으로 해방하기 위해 나무-되기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서사의 이해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영혜를 꽃과 같은 예술적인 미학을 
추구하는 한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폭력
으로 그려내어 개연성 없는 서사를 이끌어 냈다.

이는 이야기가 보편적인 관객들이 관람 영화를 결정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요소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험적인 적절한 이해의 부족, 내용 선택의 
부적절함으로 이끌어진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오히려 
관객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한 요소를 선정적인 요
소로 한정지어 표현했는데 이것이 곧 반작용으로 찾아
오게 된 것이라 보인다. 

이는 김영빈(2012)의 선행연구 속 나타난 <압구정동
엔 비상구가 없다>의 영화화 <비상구가 없다>속에서 나
타난 맥락과 유사하다[2].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에서의 작중 살인자는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설정으
로 인해 역설적으로 관객 일반의 대리체험을 견인할 수 
있는 동일시 대상으로서 영웅주의적인 환영 주체가 될 
수 있었지만 영화 속 나타난 주인공은 이전에 성매매에 
종사하곤 했던 자본사회 속 지진아로 그려지며 영업이 
끝난 야밤의 업소들을 들락거리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야기가 끝날 때 까지 정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건장한 청년이라는 익명의 존재가 실체로서가 아닌 부
정적 대상에 대한 살의와 파괴 사상을 상징하는 개념이
었다면, 영화 속에서는 곤궁하며 피폐한 모습의 실체적
인 인물로 바뀌어 등장인물로서의 최소한의 인과성과 

당위를 얻지 못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화 <채식주의자(2009)> 또한 영혜를 단순하게 폭

력의 희생자로서만 그려지고, 성적인 대상물로만 그려
냄으로써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켰다. 본
래의 영혜는 폭력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는 점에서 소설
과 영화가 공유하는 부분이지만, 영혜 자체도 폭력성이 
내재된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자 나무-되기를 결
심했고 그녀에게 꽃과 나무는 휴머니즘적 가치의 실현
이자 주체의 파괴로 인한 폭력의 해방 추구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영화 속 영혜의 모습은 단지 맹목적으로 꽃
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죽음에 이르는 모습으로만 그
려지고 있다.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 일정한 요소의 축약은 오히려 
영화의 흥행요소로 작용하는 기제로서 발현되기도 한
다. 영화 <아가씨>는 원작 소설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요소를 주요한 요소로 다루지 않고, 젠더 담론과 사회
적 이슈를 더하여 흥행에 성공하는 요인을 창조시켰으
며[12], 두 여성 주인공이 진실을 실토하여 의기투합하
는 ‘모험’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리를 이끌었다. 이처럼 
상호텍스스성과 미학적 준거의 관점을 빗겨 나가 원작
과 적절한 미적 거리를 두어 다른 방향으로서 영화를 
흥행시키는 방향도 존재하지만[13] 영화 <채식주의자
(2009)>는 원작에서 일부만 가져와 활용하여 오히려 
원작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새로운 의미의 관점으로 이
를 풀어나가는 상호매체성의 장점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Ⅲ. 결론

한강은 지난 2016년 맨부커 상의 수상소감에 있어 
“‘채식주의자’를 쓸 때 나는 인간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
다.”,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폭력성에
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
다. 그녀의 집필 의도조차 범적인 인간에 대한 폭력성
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 이를 해방시키기 위한 인
간의 고뇌를 그리고자 한 것인데, 영화 <채식주의자
(2009)>는 오히려 고민을 그려내기보다는 표상적인 폭
력만 그려내고, 이를 오히려 선정적인 요소로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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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혹은 베스트셀러(best 

seller)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그 소설이 
기반으로 다져 놓은 작품성과 대중성이 가장 큰 요소임
을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다. 더불어, 상호텍스트성의 관
점과 미학적 준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작의 소설이 이
미 구축한 미와 의미를 영화라는 매체의 변용을 통해 
흐리게 하면 자연스레 관객 또한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람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이
런 장점을 최대한도로 살리기 위해서는 각색 과정 속에
서 지나친 변형이 있거나 중요한 설정과 장치를 생략하
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

물론 시각적 정보인 문자를 전달하는 소설과 움직이
는 영상 및 음향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
은 영화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와 소설
의 장르적 차이로 인해 영화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영화의 미디어적 특성상 장면을 다시 보기 쉽
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 전달이 보다 명확하며 분명해야 
한다. 이런 매체 간의 특성 차이로 존재하는 소설의 영
화화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상호텍스트와 미학적 준
거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 텍스
트의 정밀한 이해와 분명하게 제시할 메시지를 집중화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채식주의자(2009)>는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
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다. 초점을 영혜의 ‘꽃이 되고 싶
은 욕망’에 주안점을 두어 작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게 한 작품이었으며, 원작의 소설이 큰 
명성을 얻은 데 비해 영화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화 <채식주의자(2009)>를 단편적으로 조명했으나 이
와는 달리 성공한 소설의 영화화 작품들인 <완득이
(2011)>, <도가니(2011)> 등의 국내 성공작도 다수 존
재한다. 이들이 저예산 영화가 아니라는 점은 <채식주
의자(2009)>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인 저
예산으로 높은 완성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원작 소설의 
흥행요소를 파악해 두 시간 남짓의 영상 속에 이러한 
감동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과 ‘미학
의 준거’의 측면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영화 제작의 출발 선상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원작 소설의 영화화에 있어서는 보다 고심이 필요
한 사항이라 보인다. 즉, 소설이 성공적이라면 영화도 
성공적이게 제작하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소설이 대중화와 만인의 공감을 이끌었다
면, 이를 보다 다양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영화는 이
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설과 영화를 둘러싼 매체의 공존
을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예술에 대한 작품 향유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영화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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